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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2.(월) 09:00 배포 2025. 12. 22.(월) 08:30

인공지능 시대 비즈니스 전략, 출발점은 상표 빅데이터
- 지식재산처,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 개최(12.22) -

-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상표 트렌드 변화와 미래 전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이 

주관하는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가 12. 22.(월) 10시 30분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된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상표 트렌드 변화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

제로 진행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명진 메인

비즈협회장, 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등을 비롯해 상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경제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미디어 및 응용분야 ▲베이커리 

분야 ▲지역 특산품 분야 등의 유망산업·이슈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한다.

 * 유망산업·이슈분야에 대한 분석결과(요약)는 별첨

 ▲인공지능 환경에서 기업 브랜드의 관리(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기업

의 상표분석 활용 방안(이성주 서울대 교수) ▲인공지능분야 상표출원 동

향으로 살펴본 기업의 경영흐름(이병희 특허법인 다울 대표변리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브랜드 전략(정수희 덕성여대 교수)에 대한 발표

도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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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3년 상표 빅데이터 분석사업 시작해 기업 등에 제공>

 지식재산처는 그동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변화와 연구개발 흐름을 

파악해 왔으며, 산업전반의 움직임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23년부터 상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5월에는 최근 10년간(’15~’24년)의 출원 상표 약 230만건을 기초로 

산업별 상표출원 흐름, 주요·핵심 산업의 변화, 상표출원과 경기변동과의 

관계, 출원인별 다출원 산업 현황 등의 분석결과를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상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등 첨단산

업의 최신 흐름을 살피는 동시에, 지역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지역 브랜

드의 글로벌 K-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인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상표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만으로는 미래시장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상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실시간 전략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표 

빅데이터가 우리 경제의 산업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 포스터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책임자 과  장 엄태민 (042-481-5265)

상표심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시명근 (042-481-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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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 상표 빅데이터 컨퍼런스 포스터


